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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

본 연구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인지하는 갈등경험과 직무만족 간 관계에서 성취동기의 조

절효과를 확인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전북지역 장애인 활동보조인 260명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주요 연구방법은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 상관관계분석,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갈등경험과 직무만족 간 관계에서 성취

동기의 유의한 조절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직무만족을 향상시

킬 수 있는 실천적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갈등경험, 직무만족, 성취동기, 장애인 활동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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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luence of Conflicts Experience on Job Satisfaction in 

Personal Assistants for the Disabled: The Moderating Effect of 

Achievement Motivation

Kang, Seung-won, Choi, Jeong-min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conflict experience and job 

satisfaction in personal assistants for the disabled, explores the moderating effect 

of achievement motivation on those relationships, and suggests practical implications 

for social work services for personal assistants for the disabled. Data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through the use of a survey instrument completed by 278 

personal assistants for the disabled. After collected data were analysed by 

moderated multiple regression, we reached two major conclusions. First, this study 

provided clear evidence that conflict experience was a very important variable that 

affecte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Second, achievement motivation 

had a moderating effect on relationship conflict experience and job satisfaction in 

personal assistants for the disabled. Based on these findings reinforcing the 

importance of job satisfaction and achievement motivation, we suggest effective 

intervention programs.

[key words] Conflicts Experience, Job Satisfaction, Achievement Motivation, Personal 

Assistant for the Disab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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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제기 

자립생활이념은 비장애인과 동일한 생활양

식으로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의

미한다. 한국에서 자립생활이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에 호응하여 정부에서

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서비스1)를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장

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는 2007년 14,000

명에서 2013년 60,000명으로, 그리고 소요재

정의 경우 2007년 296억원에서 2013년 

3,828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국

가인권위원회 2014, 36). 이처럼 현재 장애인

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정부의 주요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지속적

으로 양적 성장을 보이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양적 성장에도 불

구하고, 상대적으로 장애활동지원서비스의 질

적 성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부족한 실정이

다. 특히,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역량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질이 좌우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직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윤승식(2012, 60)의 

연구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직무만족이 서

비스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장애인활동지원서

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서

비스 제공기관은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관리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활동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

애인 활동보조인은 열악한 직무환경에 직면해 

있다. 고민석·김동주(2013, 139)에 따르면 장

1) 한국에서는 장애인 당사자 단체를 중심으로 자립생활운

동이 전개되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정책적 의제로 

형성되었고, 2005년 4월 시범사업을 거쳐, 2007년 4월

에 활동보조서비스 제도가 본격 시행되었다. 

애인 활동보조인의 69.8%가 비정규직이고, 

53.3%는 일자리와 관련된 차별을 경험하였다

고 보고하였다. 기존 선행연구(이상철·이웅

2012; 박은미·한동일 외 2012; 이채식·이성규 

2010; 박봉길·신준옥 외 2013; 이웅·김동기 

2011)에서도 전반적으로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직무만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학계에서는 장애

인 활동보조인의 직무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최근 들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에게 밀착서비스

를 제공한다는 특징이 반영되어, 장애인 활동

보조인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

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논

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활동보조인

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간 다양한 갈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컨대 장

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가 장애인 활동보조

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와 관련하여 일방적으로 

지시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요구를 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연세대학교 사회복지

연구소·보건복지가족부 2009, 330). 반면 전문

가주의 시각을 가진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장애

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서 인정하지 않는 사례도 발견되었다(박종엽 

2013, 100-101). 이러한 맥락 때문에 선행연

구(박현주 2011; 신은희 2013; 박예현·하규수 

2013; 장기열 2006)에서도 장애인활동지원서

비스 이용자와의 갈등경험이 장애인 활동보조

인의 직무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

적하였다.

한편,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갈등경험이 직

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에도 불

구하고,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

재한다. 즉, 선행연구들이 갈등경험과 직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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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간 단선적인 관계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들 연구결과들은 장애인 활동보조인과 장애

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간 갈등이 심화되었

을 때, 개입을 할 수 있는 사후처방적 개입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처럼 

사후처방식 개입의 한계를 극복하는 시도로 선

행연구(유영민 2000; 임효창 2009; 김명훈 

2013)에서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 관계에

서 조절변인을 검증하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

다. 이는 장애인 활동보조인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 간 갈등경험과 관계없이, 조절

변인에 대한 개입을 통해서 장애인 활동보조인

의 직무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

는 조절변인은 성취동기이다. 성취동기는 “다

른 사람보다 일을 더 잘하고 싶은 경향 또는 

바램”을 의미한다(Murray 1938; Elias and 

Rahman  1994, 115에서 재인용). 즉, 성취동

기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와 갈등적인 

관계를 극복하고,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높은 

직무만족을 추동해 내는 기제로 이해할 수 있

다. 물론 성취동기가 개인의 인지적 측면에 초

점을 둔다는 점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인과 장

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간 갈등관계를 장

애인 활동보조인에 책임에 둔다는 측면에서 비

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성취동기이론에 따

르면 개인의 성취동기는 학습을 통해 고취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McClelland 1987, 

49), 궁극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

관의 성취동기 증진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중

요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갈

등경험과 직무만족 간 관계에서 성취동기 조절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장애인 활동보조

인의 직무만족 향상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이론

적 근거를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Ⅱ. 선행연구 논의 및 이론적 

고찰 

1.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삶에 대한 자기결

정권을 보장하여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독립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제

도이다(홍유진·장현 2012, 25; Stoddard 

2006, 364). 실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

애인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장애인인권포럼(2008, 42)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의 95%가 활동보

조서비스 이용 이후, 자립생활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높은 효과

성 때문에 2013년 10월 현재 전국에 664개 

정도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이 운영

되고 있다(김동기 2014, 38).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만 6세에서 65세 미만의 

1급 또는 2급 장애인이면 신청하실 수 있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수급자가 되면 활동보

조 서비스, 방문목욕 서비스, 방문간호 서비스

를 이용 할 수 있다(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2014, 1-7).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은 정부의 

인건비, 관리비 지원 없이 장애인활동지원서비

스 비용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전담인력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질 관

리 소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간 

기본적인 인프라 차이로 인한 서비스 격차 등

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김동기 

2014, 38).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보건복

지가족부(2009, 262)의 연구에서는 장애인활

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32.4%가 수익이 발

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김동기(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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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수료 중 전담

인력 인건비가 6.6%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

다. 이처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은 

재정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전담인력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인 활동보조인은 장애인에게 자

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활동지원서비

스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보건복지

부·국민연금공단 2014, 26). 장애인 활동보조

인은 2011년에 23,653명에서 2013년 40,448

명으로 16,795명 증가하였고(국가인권위원회 

2014, 41),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443.62분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하지만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시간당 인

건비가 6,412.5원으로, 요양보호사(8,174원) 

또는 가사간병도우미(7,125원)와 비교해도 약 

8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

부·한국장애인개발원 2014, 67). 한편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교육과정은 공통과정(20시간), 

전문과정(20시간), 현장실습(10시간)으로 구분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공통과목은 가사 및 일

상생활 지원, 의사소통, 문제 상황과 해결, 서

비스 기록 및 보고로 이론 10시간, 실습 10시

간으로 구성되었다. 전문과정은 장애인복지 개

관, 장애와 활동보조인 역할 이해로 구성되었

고, 이론 24시간, 실기 16시간으로 편성되었

다. 현장실습은 장애인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에

서 배운 이론을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실제 응용하는 학습 등으로 10시간이 편성되

었다(보건복지부 2015, 150). 이처럼 장애인활

동보조인의 의무교육은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재교육은 체계

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장애인인권포럼(2008, 40)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39.3%가 기관 내 재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장애인활동보조

인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중요성에 비해, 

처우가 열악할 뿐만 아니라, 의무교육을 제외

하면 충분하게 재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장애인활동보조인의 갈등경험과  

      직무만족감 간 관계

직무만족은 자신의 직무에 대한 종사자의 

태도나 표현을 의미한다(Celik 2011, 8). 종사

자가 자신의 직무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표현을 하면 직무만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직무만족은 종사자뿐만 아니라 조직

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Aziri 2011, 

84). 사리와 저지(Saari and Judge 2004, 

399)에 따르면 직무만족은 조직원의 위축행동

(withdrawal behaviors), 불만, 약물남용 등과 

관련성이 있고, 이직의도에 .25 수준에서 부적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즉, 종사자의 직무

만족은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관리 차원에서도 

중요한 기제라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

서 사회적으로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직무에 대

해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하지만 선행연

구(이상철·이웅 2012; 박은미·한동일 외 2012; 

이채식·이성규 2010; 박봉길·신준옥 외 2013; 

이웅·김동기 2011)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장

애인 활동보조인의 직무만족이 높지 않은 것으

로 확인되었다. 

한편 직무만족감에 연령, 학력, 근무기간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지만(김미령·심정원 

2011; 변은경·하준선·윤숙자 2008), 선행연구

(박현주 2011; 신은희 2013; 박예현·하규수 

2013; 장기열 2006)에서는 갈등경험을 주목하

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갈등은 사회적 환경

에서 개인 간, 집단 간, 또는 개인과 집단 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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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대립 또는 정서적 적대감 때문에 발생한다

(Shargh and Soufi et. al. 2013, 538). 상기 

제시된 갈등유형 중 본 연구에서는 개인 간 갈

등에 초점을 두었다. 왜냐하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장애인활동서비

스 이용자에게 면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이기 때문에, 장애인 활동보조인과 장애인활동

서비스 이용자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채식(2011, 133)의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 활

동보조인의 43.7%가 서비스 제공 중 장애인활

동지원서비스 이용자와 갈등을 경험하였다고 보

고하였다. 심지어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보건복지가족부(2009, 258)의 연구에서는 전체 

163개 기관 중 37.4%의 기관이 장애인 활동보

조인의 이직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자와의 갈등에 기인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장애인 활동보조인과 장애인활동지

원서비스 이용자 간 갈등의 주요원인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2)가 장애인 활동보조인에게 부당한 요

구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상

품화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 활동보

조인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간 관계

를 서비스 구매자와 제공자라는 상업적인 관계

로 귀결시키기 때문이다(활동보조인연대(준)·사

회서비스시장화저지공동대책위 2012, 16-17; 

유동철·김동기 외 2016, 85-86). 이러한 이유 

2) 본 연구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그의 가족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가사업무를 

지원하면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뿐만 아니

라 이용자 가족과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관련하여 장애인 활동보조

인들은 가사업무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가족의 가사업무까지 지원하

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14, 

123-124).

때문에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79.3%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

다고 응답하였다(한국장애인인권포럼 2008, 

40). 둘째, 전문가주의에 입각하여 장애인활동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은 

장애인활동서비스 이용자를 왜곡되게 인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에 대해 박종엽(2013, 

100-101)의 연구에서는 일부 장애인 활동보

조인이 장애인과 상호작용 속에서, 장애인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고, 어린아이처

럼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처럼 장애

인 활동보조인과 장애인활동서비스 이용자 간 

갈등은 관계 속에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런 갈등경험은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직

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박현주 2011; 신은희 2013; 박예현·하규수 

2013; 장기열 2006).

따라서 장애인 활동보조인은 장애인활동지

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 속에서 장애인활동

지원서비스 이용자와 갈등경험이 빈번하고, 이

를 통해서 낮은 직무만족을 경험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성취동기와 직무만족도

직무만족은 자신의 직무에 대한 정서적인 반

응을 의미하고, 직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지

하면, 직무만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

(Saari and Judge 2004; Aziri 2011; Celik 

2011)에서도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직무만족에 대

해 헤르쯔베르크(Herzberg)는 2요인 이론을 통

해서 직무만족과 직무불만족이 하나의 연결선상

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 과정이라고 주

장하였다. 구체적으로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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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은 동기요인(motivators), 직무불만족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은 위생요인(hygiene factors)

으로 분류하였다(Mukherjee 2009,  152). 특히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동기요인으로 

성취요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Mukherjee 

2009, 152). 

성취동기는 어려운 목표를 성공적으로 수

행하려는 욕구로서, 개인이 탁월한 결과를 이

루고자 하는 동기이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개인은 만족감을 획득한다(Singh 

2011,  163). 성취결과에 따라 만족감이 다르

므로, 개인은 더 열심히 과업을 수행하게 된

다. 따라서 성취동기가 높으면 현실적으로 목

표를 설정하고, 과업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장애들을 극복하게 된다. 반면, 성취동기가 낮

으면, 목표를 비현실적으로 설정하고, 부정적

인 과업수행 결과를 얻게 된다(Elias and 

Rahman 1994,  115-116). 즉, 성취동기가 

높은 조직원은 조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장

애를 극복하고 이를 통해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물론 성취동기는 개인의 심리적 과정을 

논의하는 개념이므로 직무만족의 책임을 개인

에게 초점을 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첫째 

성취동기는 학습된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기

관의 직원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둘째, 성취동

기가 개인의 욕구충족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

는 점에서, 욕구를 고려한 직무편성에 유용한 

근거자료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McClelland 1987, 49). 

한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에게 

가사, 신체, 사회활동 등을 포함한 일상생활 등

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여 결과적으로 장애인

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제도이다(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2014, 1). 

따라서 성취동기가 높은 장애인 활동보조인은 

갈등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과업 즉,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만족

감을 얻게 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실제 선행

연구에서도 성취동기가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황윤정·

이재욱(2006)은 정서장애 학교 교사들이 성취

동기가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증가한다고 지적

하였다. 류경애(2009)의 연구에서도 활동보조

인의 성취동기와 직무만족 간 정적인 상관관계

가 있으며, 활동보조인의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

는 과정 속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성취동기

가 높을 때 직무만족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종합하면, 갈등경험과 직무만족(박현주 

2011; 신은희 2013; 박예현·하규수 2013; 장

기열 2006), 그리고 성취동기와 직무만족(황

윤정·이재욱 2006; 류경애 2009) 간 유의한 영

향관계를 고려한다면,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인

지하는 갈등경험과 직무만족 간 관계에서 성

취동기의 조절효과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갈등경험

과 직무만족 간 관계에서 성취동기의 조절효과

를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상기 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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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검토를 거쳐 <그림 1>과 같은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갈등경험 직무만족

성취동기

〈그림 1〉연구모형

2.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전북지역에서 1년 

이상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지 배

포는 전라북도 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

기관 30개소이고, 조사기간은 2013년 8월~9

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설문지 작성은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입력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설문지는 400부를 배포하였고, 

282부가 회수되었으며(회수율 70%), 이 중 무

응답과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22부를 제

외하고, 총 260부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3. 측정도구

1) 갈등경험

갈등경험은 개인과 집단 간 의견대립 또는 

정서적 적대감의 경험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갈등경험은 장

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나타

나는 이용자와 이용자 가족과의 의견대립 또는 

정서적 적대감의 경험을 의미한다. 기존 선행

연구에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갈등경험에 대

한 측정도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

진들이 갈등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장애인 이용자와 갈등 경험이 있는

가?’와 ‘장애인 이용자 가족과 갈등 경험이 있

는가?’로 설문 문항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개

발된 설문 문항은 장애인복지를 전공하고 있는 

사회복지학 박사 2인, 사회복지학과 교수 1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실무자 2인, 

장애인 활동보조인 3인의 검토과정을 거쳤다. 

아울러 조사 응답은 갈등경험이 있다 1과 없

다 0으로 구성하였고, 따라서 점수범위는 0점 

~2점 사이로, 점수가 높을수록 갈등경험이 높

다고 할 수 있다. 

2) 성취동기

성취동기는 어려운 목표를 성공적으로 수

행하려는 욕구로서, 개인이 탁월한 결과를 이

루고자 하는 동기를 의미한다. 이러한 성취동

기를 측정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교육행정연수원에서 개발하고, 이창복(1992)이 

재구성한 척도를 이용하였다. 성취동기 척도는 

30개 항목으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

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

었다. 따라서 점수가 증가할수록 성취동기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는 .878로 보고되었다. 

3) 직무만족

직무만족은 자신의 직무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을 의미한다. 이러한 직무만족을 측정하기 

위해서 돌비어(Dolbier et al. 2005) 등이 개발

한 직무만족 척도(JSS)를 이용하였다. 직무만족 

척도는 “전반적으로 직무에 만족합니까”를 묻

는 단일 문항으로, 돌비어(Dolbier et al. 2005)

등은 기존 직무만족 척도와의 상관관계 분석 

등으로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연구진이 직무만족척도(JSS)를 번

안하였고, 사회복지학과 교수 1명과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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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박사 1명이 번역한 직무만족척도(JSS)의 내

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직무만족 척도는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점수가 증가

할수록 직무만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들의 실증적 분

석을 위해 SPSS version 18.0을 사용하여 다

음과 같이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주요

변인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

을 하였다. 그리고 독립변인 간 다중공선성 문

제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갈등경험과 직무

만족 간 관계에서 성취동기가 조절변인으로써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특히, 독립변인 간 다중공선성 문제로 

이한 추정 값의 왜곡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독

립변인을 z값으로 변환하였다. 

IV.  연구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성별은 여성이 

240명(92.3%)으로 남성 20명(7.7%) 보다 높

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응답자의 연령

의 경우, 평균 연령은 50.5세 이고, 구체적으

로 50대 126명(48.5%), 40대 83명(31.9%), 

60세 이상 32명(12.3%), 40세 미만 19명

(7.3%) 순으로 확인되었다. 응답자의 학력수준

은 고졸이 151명(58.1%)으로 높은 비율을 차

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전문대졸 이상 57명

(21.9%), 중졸 39명(15.0%), 초졸 이하 13명

(5.0%) 순으로 보고되었다. 종교는 기독교 

125명(48.6%), 천주교 29명(11.3%), 불교 28

명(10.9%), 기타 종교 4명(1.6%), 무교 71명

(27.6%) 순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응답자의 

평균 근무기간은 41.7개월로 나타났고, 구체적

으로 48개월 이상은 114명(43.8%), 36개월 

미만 99명(38.1%), 36개월~48개월 미만 47명

(18.1%) 순으로 확인되었다. 

구분 요인 빈도(%) 비고

성별
남성

여성

20(7.7)

240(92.3)

연령

40세 미만

40세~49세

50세~59세

60세 이상

19(7.3)

83(31.9)

126(48.5)

32(12.3)

M=50.5

SD=8.9

학력

초졸 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졸 이상

13(5.0)

39(15.0)

151(58.1)

57(21.9)

종교

기독교

불교

천주교

없음

기타

125(48.6)

28(10.9)

29(11.3)

71(27.6)

4(1.6)

근무

기간

36개월 미만

36개월이상~48개월미만

48개월 이상

99(38.1)

47(18.1)

114(43.8)

M=41.7

SD=20.7

〈표 1〉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2.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갈등경험은 점수

범위  0점-2점 사이에서 0.66점(SD .79)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점수범위 1점-5점 사이에서 

성취동기는 3.59점(SD .42), 직무만족은 3.40

점(SD .65)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장애인 활

동보조인의 갈등경험은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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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나, 성취동기와 직무만족은 평균 이상인 것

을 이해할 수 있다. 

구분
점수

범위
M(SD) 최소값/최대값

갈등경험 0점-2점 0.66(.79) 0/2.0

성취동기 1점-5점 3.59(.42) 2.4/4.7

직무만족 1점-5점 3.40(.65) 2.0/5.0

〈표 2〉주요변인의 기술통계

3. 변인 간 상관관계

독립변인 간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를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

다. 독립변인 간 상관관계 계수가 절대 값으로 

.304 이하로 나타나, 심각한 다중공선성 문제

가 발견되지 않았다. 

구분 연령 학력
근무
기간

갈등
경험

성취
동기

연령 -

학력
-.304.
*** -

근무기간 .206** .001 -

갈등경험 .172 -.039 .114 -

성취동기 .176** -.171* .032 .052 -

〈표 3〉변인 간 상관관계

*p<.05, **p<.01, ***p<.001

4. 갈등경험과 직무만족 간 

  관계에서 성취동기의 조절효과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갈등경험과 직무만

족 간 관계에서 성취동기의 조절효과를 확인

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첫

째, <모델 1>에서 종속변인인 직무만족에 대

한 연령, 학력, 근무기간의 설명력은 0.1%로 

나타났고, 연령, 학력, 근무기간 변인의 유의

한 영향력은 발견되지 않았다. 둘째 연령, 학

력, 근무기간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갈등

경험과 성취동기 변인을 투입한 결과, 직무

만족에 대해서 설명력이 5.6%로 <모델 1>

에 비해 5.4%의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F = 

2.989,  p<.05). 특히 성취동기(β = .203)가 

유의하게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

나, 갈등경험은 유의하지 않았다. 즉,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성취동기가 증가하면 직무만족

이 높아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연령, 학력, 갈등경험, 성취동기를 통제한 상

태에서 상호작용항(갈등경험×성취동기)을 투

입한 결과, 직무만족에 대한 설명력이 7.2%

로 <모형 2>에 비해 1.7%의 증가를 보였다

(F = 3.288,  p<.01). 그리고 직무만족에 대

해서 성취동기(β = .212)와 갈등경험(β = 

-.131)이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특히 상호작용항(갈등경험×성취동

기)은 직무만족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

해서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갈등경험과 직무

만족 간 관계에서 성취동기의 유의한 조절효

과가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구분
모델1 모델2 모델3

B β B β B β

연령

학력

근무기간

-.031

.006

.012

-.031

.005

.012

-.051

.037

.024

-.051

.029

.023

-.061

.037

.018

-.061

.035

.017

갈등경험 -.12
1 -.119 -.12

6 -.124*

성취동기 .237 .203*** .247 .212**

갈등경험×

성취동기
-.14
7 -.131*

상수

F

R2

Δ R2

-.046

.092

.001

-.042

2.989*

.056

.054

-.038

3.288**

.072

.017

<표 4〉갈등경험과 직무만족 간 

관계에서 성취동기의 조절효과

*p<.05, **p<.01, ***p<.001

주) 더미 : 학력(1=중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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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연구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인지하는  

갈등경험과 직무만족 간 관계에서 성취동기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

인 연구결과와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인지하는 갈

등경험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낮아지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갈등경험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감소한다는 선행연구(박현주 

2011; 신은희 2013; 박예현·하규수 2013; 

장기열 2006)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직무만족을 높이는 방

안으로 장애인 활동보조인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 간 갈등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

스 제공기관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교육을 통해서 상품화된 관계를 상호 존중의 

관계로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활동

보조인연대(준)·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공동대

책위 2012, 16-17; 유동철·김동기 외 2016, 

85-86). 그리고 장애인 활동보조인에게는 소

위 ‘전문가주의’에 기반하여 장애인활동서비

스 이용자를 어린 아이처럼 취급하지 않고,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박종엽 2013, 100-101). 

특히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와 장애인 

활동보조인에게 실시되는 인식개선 교육이 

상호신뢰 형성을 기반으로 하는 커플교육(장

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활동보조인)형

태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인지하는 갈

등경험과 직무만족 간 관계에서 성취동기의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발견되었다. 이는 장애

인 활동보조인의 갈등경험이 직무만족에 부

정적 영향(장기열 2006; 박현주 2011; 신은

희 2013; 박예현․하규수 2013)을 미치고, 성

취동기가 직무만족에 정적인 영향(황윤정․이

재욱 2006; 류경애 2009)을 미친다는 연구

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장애인 활동보

조인의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취동

기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강구해야 한다.

먼저, 맥클레랜드(McClelland 1987, 49)

는 성취동기는 학습될 수 있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

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애인활동서비스 제공기

관에서는 성취동기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

요가 있다(류경애, 2009). 특히, 엘리아스와 라

만(Elias and Rahman 1994, 115-116)은 성

취동기를 증진시킬 수 있는 주요방법으로 현

실적인 목표설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따

라서 신규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경우, 경험이 

풍부한 선임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장애인활동

지원서비스 활동사례를 공유하여, 자신에 맞

는 활동목표를 수립하도록 원조하는 교육과정

이 필요하다.

그리고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자신의 장애

인활동지원서비스의 활동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서 노력할 때, 조직차원의 지원이 장애인 활

동보조인의 성취동기를 향상시킨다(Elias and 

Rahman 1994, 115-116). 즉, 장애인 활동

보조인이 활동지원서비스의 활동목표를 달성

하기 위한 실천을 할 때, 동료와 코디네이터

가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활동목표  달성에 함

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 또는 수퍼

비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장애

인 활동보조인이 극복할 수 있는 정서적 지지

도 병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지역사회

에서 장애인이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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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유진·장현 2012, 25; Stoddard 2006, 364)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목적이 설정되어 있더라

도, 그러한 목표를 달성할 구체적인 기술이 

부족하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목적 달성

에 필요한 높은 성취동기를 추동하기 어렵다

(McClelland, 1987, 49). 따라서 장애인 활

동보조인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에

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술

을 습득할 수 있도록 원조해야 한다. 이를 위

해서는 장애인 활동보조인 보수교육 체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보건복지

부(2015, 152) 지침에서는 보수교육을 연2회 

이상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은 기관 사정

에 따라 소극적으로 보수교육을 운영하는 것

이 현실이다. 이러한 요인들이 장애인 활동보

조인이 효과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

공 기술을 습득하는데 제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연간 보수

교육 시간, 횟수, 기본교육, 전문교육 내용을 

지침으로 명문화해야 한다. 그리고 보수교육

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이 아닌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한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북지역에 한정하여 조사가 이루어졌

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전국으로 일반화시키

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전국단위의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인지하는 

갈등경험과 직무만족 사이에 조절변인으로 

성취동기만을 고려하였다. 즉, 장애인 활동보

조인의 갈등경험과 직무만족 간 관계를 제한

적으로 이해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회심리적 변인을 투입

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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